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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1. 9. 8.(수)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담당과장 신용식(044-203-2841) 담 당 자 사무관 이초롱(044-203-2843)

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2점과 관광사진 216점 선정
- 9. 9.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대한민국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대표 관광기념품과 사진을
발굴하기 위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기념품/사진 부문)’을 개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
기념품 12점과 사진 216점을 최종 선정했다.

‘여행을 되찾다, 한국을 찾다’ 주제로 열린 기념품 부문

‘관광기념품 부문’은 코로나19로 여행이 멈추어버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해 ‘여행을 되찾다, 한국을 찾다’를 주제로
정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담은 상품과
아이디어 총 404점이 접수됐다.

이후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에는 강원도 지역을 대표하는 감자 모양의
빵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춘천 감자빵’을 선정했다. ‘춘천 감자빵’은 지역
에서 개발한 ‘로즈감자’라는 품종으로 만든 빵으로, 지역과의 선순환 측면
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나전 청자상감 참외모양병문
원목트레이’와 ‘경주 문화재를 이용한 체스 기념품’을 선정했다. ‘원목 트레이’는
우리나라 국보인 참외모양 병을 본떠 만든 원목 접시로, 한국의 대표
공예기술인 나전과 청자상감 기법을 잘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체스
기념품’은 외국인들이 즐기는 체스 게임의 말을 경주 대표 문화재인 첨성대,
다보탑 등의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 한국 문화를 널리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문체부 장관상 3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6점 등 한국을 대표하는 매력적인 관광기념품 총 12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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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기념품 부문) 대상·금상 수상작 】

(대상) 춘천 감자빵 (금상) 나전 청자상감
참외모양병문 원목 트레이

(금상) 경주 문화재를
이용한 체스기념품

문체부는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기념품 수상작을 구매할 계획이다.
그중 일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이 잠시나마
한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떠올리며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부할
예정이다.

’사계절 아름다운 꽃 관광지‘ 주제로 열린 사진 부문

‘사진 부문’은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과 매력적인 관광지를 국내외에
소개하기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 관광지’를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해 동영상과 스마트폰 사진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총 3,321점의 출품작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대통령상은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 풍광을 보여준 ‘명옥헌의
설경’(사진)이 받는다. 이 사진은 배롱나무로 유명한 여름 관광지 명옥헌을
생소한 설경으로 촬영해 한복을 차려입은 부부의 모습과 함께 새하얀
눈꽃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작품을 연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문체부 장관상
에는 바다의 작은 폭포와 여명을 담아 한국의 신비로운 풍경을 보여준
‘모포바위의 일출’(사진)과 전국의 아름다운 꽃 관광지의 모습을 소개한 ‘아름
다운 우리나라의 4계절’(동영상)을 선정했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5점과 입선작 88점, 특별상으로 스마트폰 사진 12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 2021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사진 부문) 대상·금상 수상작 】

(대상) 명옥헌의 설경 (금상) 모포바위의 일출
(금상)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4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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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10. 6. 역대 관광기념품 수상작 등을 살 수 있는 반짝 매장도 운영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월 9일(목)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누구나 유튜브 채널(https://youtu.be/9I9eRClz6qQ)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수상작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반짝 매장(팝업 스토어)도 9월 10일(금)

부터 10월 6일(수)까지 성수낙낙 지하 1층(서울 성동구)에서 운영한다.

올해뿐만 아니라 역대 관광기념품 수상작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진 부문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기념품: kto.visit

korea.or.kr/kor/souvenir, 사진: galler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매력적인 국내 여행지들이 이번 수상작들을 통해

널리 알려져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 기념품과 사진을 비롯한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해 국내

각지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이초롱 사무관(☎ 044-203-2843) 또는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이형연 팀장(☎ 033-738-3351), 디지털콘텐츠센터 

김경수 센터장(☎ 033-738-382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